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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공덕동

수호성인 : 그리스도 왕
121-80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5-1(공덕동 성당)
cafe.daum.net/gongdukdong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09:00

11:00

06:00 10:00 10:00

19:00 19:00 19:00 16:00

유아세례 3,6,9,12월 첫(토) 오후4시 미사후

예비자교리 주일: 10:30, 화ㆍ목: 20: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 본당 성지 순례

5월 성모성월은 우리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

고 성모님께 특별한 전구와 은총을 청함니다.

우리자신, 가정, 사회, 우리나라를 위하여 전구

를 청합니다.

 5월은 성모성월이자 “헌미ㆍ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끼니 때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몫으로 
따로 모았다가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5. 25(일)   
청소년을 위한 2차 헌금과 함께 봉헌합니다. 

일 시 : 5월 25일(일) 11시 교중미사 시
강 사 : 송명은 신부
주 제 ; 마리아의 응답과 신앙생활 

운   영   비 수        입
 금 액(원) 계    정 계    정  금액(원)

2,833,860 제 전ㆍ전 교 비 교 무 금 24,085,000
7,193,390 단체보조비 주일헌금 17,709,960

611,000 주일학교운영비 감사헌금 2,880,000
11,200,000 교구납부금 사회복지헌금 237,330
1,618,350 특별헌금 기타목적헌금 1,691,750
1,600,000 통일기금 건축헌금 160,000

600,000 사제관운영비 특별헌금(사순,예루살렘) 1,618,350
2,601,390 사제성무ㆍ특별 성무지원금 1,810,000

3,510,000 수녀생활ㆍ성무

352,000 교육ㆍ신자피정
1,610,000 본당행사ㆍ회의비
2,777,850 자선 찬조비
6,262,250 인건비ㆍ상여금
5,854,041 퇴직급여

391,060 통신비ㆍ공과금
3,525,550 수도광열비

670,400 조경비

1,129,610 소모품ㆍ도서비 등

1,480,780 용역 ㆍ복리후생비

당월 순손실 5,629,141

55,821,531 계 계 55,821,531

♣ 성모성월ㆍ부활 신앙생활 

 -.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 합니다.
 -. 기도 할때에 성모님의 전구와 사랑을 청합니다. 
 -. 매일 하느님 말씀을 읽고 기도 합니다.
 -. 평일미사에 참례 합시다.
 -.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를 바칩시다.
♣  성 모 성 월

 ♣ 성모성월 특강

♣ 오늘 성소주일ㆍ사회복지 2차헌금 
성소 계발ㆍ 육성과 사랑의음식 나눔, 다문화 가정후원, 장
학기금 모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 헌미ㆍ헌금 봉헌

 ♣ 구역별 미사전례ㆍ성전 청소
 미사전례 : 5. 11(일) : 14,15,16,31구역
 청    소 : 5. 16(금) : 17,18,19,20구역

 ♣ 미사안내: 성 모 회(5. 11) 대 건 회(5. 18)
♣ 차 봉 사: 안 나 회(5. 11) 성 모 회(5. 18)
♣ 기도회 은혜의 말씀
 일 시 : 5.14(수) 19:30 (강사 정 까라따스수녀)

구  분 예수 부활 제3주일 (5. 04)       부활 제2주일
신자수 16:00 06:00 09:00 11:00 19:00 계 4. 27
2,617 120 76 165 253 84 698(26.7%) 812(31%)

♣ 제4차 성경을 읽읍시다

금주 성경읽기는 에제키엘ㆍ다니엘서 입니다. 하느

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의 칼입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능력입니다.

  일 시 : 6월 6일(금) 오전7시 성당 출발
 장 소 : 연풍성지(충북괴산 소재)
 참가비: 10,000원(본인부담), 15,000원(본당부담)
 신청 인원 : 선착순 320명(구역장에게 접수) 
♣ 본당 4월 재정현황

 ♣성가번호(부활제4주일/성소주일) 
구분 시작 화답 봉    헌 성    체 마침
금주 55 433 217,459,218 161,496,497 본당가
다음 130 34 513,453,441 168,173,169 244



♣ 말씀의 꽃송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에제 36, 26).

다니엘
다니엘서는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란 뜻이다. 바빌론의 
포로 기간중 유다 왕국이 예언의 대상이며 모든 역사
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통치 계획안에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과 맞서서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름제정 과정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은 체험과 다니엘의 환시를 
담은 책으로 그 중심인물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
라고 불렀다.
저  자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스 종교에 대항하여 
유다교를 옹호하려 했던 예루살렘 출신의 학자나 서
기관으로 추정된다. 
저작연대
 다니엘이란 고대 현인의 이름을 빌어 기원전 2세
기, 즉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기원전 175-164
년)가 유다교를 없애려고 하던 마카베오 시기에 써
졌다고 본다.
저술 동기
 하느님 백성들에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시
는 하느님의 섭리를, 전해오는 예언과 일화, 환시 
등을 통해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하
느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 있어, 인간 역사에 개입하
시어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꿋
꿋하게 버텨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 단체 모임
  꾸리아 월례회의 : 5. 11(일) 09:00 
 안나회 모임 : 5. 16(금) 11:00
 사랑의음식 나눔봉사 : 여성구역(반)장 5. 15(목) 16:00
 연령회 월례회의 : 5. 18(일) 12:30
 사도회ㆍ대건회 : 5. 18(일) 12:30
 초등부 학년별교리 : 5. 17(토) 15:00(지하교리실)
 시니어 아카데미 : 매주 목요일 09:40
 남성 울뜨레아팀 회합 : 매주 주일 10:00
 남ㆍ여성울뜨레아 회합 : 매월 2째주 교중미사후
 복 사 단 : 매주 토요일 17:30(3층 회의실)

 

 ♣ 매일 성경 읽기
 에제키엘ㆍ다니엘서
 날 짜 성경구절 내      용

5/11
(일)

에제 
35,1- 
38,23

에돔은 비겁한 행동으로 벌을 받으리
라. 멸망했던 이스라엘 산악이 다시 구
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갈린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

5/12
(월)

에제 
39,1- 
43,27

하느님께서 언젠가 영광을 뭇 민족
에게 드러내고 그 백성은 고향에 돌
아온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 내용을 에제키엘에게 설명한
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단에
서의 규정을 정해 주시다. 

5/13
(화)

에제 
44,1- 
48,35

성전에 출입하는 규칙, 레위인과 사
제들의 규칙, 하느님의 차지와 백성
의 차지가 규정되다. 제사 규정이 언
급되다. 성전에서 솟는 샘이 생명수
이다. 12지파들의 국토 경계선을 규
정하다.

5/14
(수)

다니
1,1- 
3,50

바빌론 왕국에 등용된 히브리 청년 
다니엘, 하난야, 미사엘, 아자르야가 
언급된다. 다니엘이 네부카드네자르
의 꿈을 해몽하다. 고발당한 세 청년
들이 불가마에서 살아 나오다. 아자르
야의 노래.

5/15
(목)

다니
3,51-
6,29

세 젊은이의 노래, 네부카네자르가 다
니엘 벨트사차르에게 해몽령을 내리다. 
바빌론 왕 벨사차르가 하느님을 거역
하여 살해되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오다.

5/16
(금)

다니
7,1- 
11,45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네 짐승, 숫
양과 숫염소의 환시를 보다. 다니엘
이 성경을 통해 70년의 의미를 깨닫
다. 티그리스 강 가에서 환시를 보
고 미래를 예고하다.

5/17
(토)

다니 
12,1- 
14,42

하느님을 공경하는 수산나와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과 벨의 사제들이 소
개된다.

 

♣ 우리들의 정성 (4.28 ~ 5. 04)
 교 무 금(72세대) ..............................6,080,000
 주일 헌금(5.04, 698명)......................2,770,500
 감사헌금(5명) ..........................................760,000

           한 바오로,  조 수산나,  윤 카타리나,
           정 바오로,  익 명 


